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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, 
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동아일보 1.30) >

◈ 아파트 ‘불량골재’ 비상 “콘크리트 씻어가며 검사”

ㅇ ‘검단 붕괴사고’ 이후에도 골재업체에 대한 부실감독 여전

ㅇ 자연 채취 골재 생산량은 감소하고 선별·파쇄, 재활용 골재 사용 증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’22년 7월부터 

골재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하였으나, 사전 예고(7일 전) 후 실시

하는 정기검사의 특성상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.

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’23년부터 예고 없이 실시하는 수시

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, 수시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□ 이와 더불어, 레미콘에 불량골재가 혼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

골재의 생산, 판매,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 

시스템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입니다.

□ 한편,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골재채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

하여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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